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죽절초는 열대 및 아열대에서 번성하는 식물이다 국내에서는 서귀. ▲

포지역에만 자라며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이다

아열대성 식물 번성 등 새로운 구성원 나올 것

기후 외에 새들과 인간에 의해 변화가 올 수도

기후가 변하면 제주의 숲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새로운 식물은 어떻게 이동해 올까 어떤 식? ? 

물이 먼저 들어와 자라게 될까?

제주 숲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이 예상된다 숲의 수직이동과 아열대성 식물의 번성 및 이입이. 

다 제주는 해발에 따라 식물의 수직분포가 뚜렷하다 숲의 수직 상승이동은 제주 자생식물이 . . 

살기에 알맞은 기후역을 찾아가는 적응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꾸준히 일. 

어나고 있으며 상록활엽수종의 고지대 확산 등이 좋은 예이다 반대로 고산지역 식물는 분포역. 

이 축소되고 세력이 위축될 것이다.

두 번째로 저지대 숲의 변화로 제주에 극소수 분포하는 무주나무 만년콩 죽절초 등 열대 아열, , ·

대성 식물의 번성이다 제주가 식물들의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. . 

더불어 식물사회 주요 구성원이 바뀌고 심지어는 새로운 구성원도 등장하게 될 것이다.

식물은 발이 없다 이동과 확산에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식물에게는 수 만 년간 치. . 

밀하게 계획되어온 전략과 전술이 있다 포자 혹은 종자의 산포기술이다 장거리 이동은 보통 . . 



물이나 동물의 힘을 빌린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로의 이동에는 대부분 철새 간혹 사람 를 이용. ( )

한 전술이 사용된다 이러한 경로로 열대 아열대식물이 전래되어 숲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것. , 

이다.

그럼 새로운 구성원은 어떤 식물들일까 아마 씨앗의 이동이 쉽고 적응력이 강한 식물군일 것? 

이다 아열대 외래식물 양치식물 열매가 쉽게 부착되거나 새의 먹이로 이용되는 식물 등이 상. , , 

위에 속한다 외래식물은 식물의 확산과 적응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 검증 된 식물군이다 최. (?) . 

근에 새롭게 분포가 알려지는 열대 아열대 원산의 종들이 좋은 예이다 양치식물은 매우 작고 , . 

수많은 포자를 생산하는 식물이다 게다가 몇 해 동안 묵었다가 발아할 수도 있으며 환경 적응. 

력도 높은 편이다 숲의 기능과 생산력 면에서 본다면 수목이 숲의 주인이다 이러한 숲의 주. . 

인이 될 수 있는 열대성 수목의 이입은 어떨까 주로 이들의 열매를 먹거나 몸에 붙이고 온 ? 

새들에 의해 이루어 질 것이다 새가 숲의 구성원과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. .

그러나 이 모든 숲의 변화는 단기간에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. 

급작스런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산림훼손과 인간에 의한 숲의 자연성 

파괴가 심각한 숲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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